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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  공  에 미 는 향  악하  한  

사연 , 상 는 2018  12월  2019  1월 지 J  S시, G 역시에 재한 16곳  합복지  용

하는 60  상 남  187  상  하 다. 료  SPSS 23.0 프 그램 사용하여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 귀  시행하 다. 공  는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과 양  상 계가 었다.  공  에 하여 아통합감(β=.372, p<.001), 역량(β=.410, 

p<.001), 본심리  하  변  계 (β=.168, p=.003)  71.1%   보 다. 그러므   공  

 한 아통합감, 역량, 계  진  한 사 ·심리  프 그램 개  필 하다.

주 어 : 공  ,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sociocultural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187 elderly people aged at least sixty who used 16 elderly 

welfare centers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and S city from december 2018 to january 2019. Data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WIN 23.0 program, for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The ego-integrity(β

=.372, p<.001), cultural competence(β=.410, p<.001), relationship(β=.168, p=.003) have a 71.1% 

explanatory power for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ciocultural 

psychological programs to promote self-integration, cultural competence, and relationship for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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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우리나라  2018  65  상 고  비

14.3%  어 고 사  진 하 , 2026 에는 

20.8%   고 사  진  상 다[1].  

 한 2010  남  76.7  여  82.3 , 2015  남

 79  여  85.2 , 2016  남  79.3  여  85.4

 가 에 다.[1]. 러한 상 에  65  상 

 1  가 는 2016  129만 4천 가  체 65  

상  가  386만 7천 가  33.5%  차지하고 

  1  가  비   65-69 는 감 하고 80

 상  고  비  가하고 다[1]. 처럼  생

애에  가 차지하는 간  어지고, 가   

간  변   생산  하  역할상실  

사   등 직  향  아 사 ·심리  

 욱 경험하게 다[2]. 

공  는 개  나  들어감에 라 변 하는 

신체 , 사 ·심리 , 경  상 에 가 공

  해 가  주어진 달과업  취하는 것

 건강상  쇠퇴에도 하고 사 ﹡심리  건강과 삶  

만   상태 다[3]. 공  는  삶  

질  지하  한 삶  태도 , 평생  통해 루어지

는 삶  과 , 생  살아  겪  경험, 상

용한 사람들과 신  삶  리하고 돌보는 것에 하

여 신  내린 결  과  다[4]. 그러므  우

리사  공  는 고 사  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과 에  하는 심리·사

 상태에  삶  안 감 상태 다[5]. 근 행

연 에  공  에 향  주는 다양한   사

·심리  지지가 한  보고 고 

[3,6], Jeong(2014) 등  연 에 하   공  

에 향  미 는  통계학  변  

, 직업, 연 , 주거 태 등과 신체 · 지- 능  변

 건강상태, 신체 능, 지 략 등  나, 신체 ·

지- 능  변 보다는 심리  안 감, 지 , 능

감과 감 등  사 ·심리  변    았

다[7]. 한 사 ·심리  트 가  공  

에  향  주었다[3]. 

그러므  간   질병  신체  능 애가 

  지만, 생  통한 사 ·심리  경과  상

용과 다양한 경험에 한 내   삶  

 달라질  다는 식  강 고 다[3]. 라  

 공  는 신체  건강상태에  차 사 ‧심

리  특  등   해 고 ,  심리·사

 능   삶과 공  에 미 는 향에 

한 심과  아지고 다[7]. 그러므  

 공  에 향  미 는 다양한 사 ·심리  

에 하여 살펴볼 필 가 다. 

결  에  본심리 는 결 에 

향  주는  , 능감, 계   

어 , 본심리  만 에 라 내재  동 가 

고, 내재  동 는 사  경과  능동  상

용  통하여  능  달시켜 심리  안 감  

룬다[8].  신  여한 가  미에 근거

하여 행동  택하고 해나가는 것  신  택

과 결  는다고 지각   충 는 , 

능감  지  사  경과  상 용  통해 

신  능하다고 느끼는 신감에 한 다[8,9]. 

계  개  타 과 미한 계  하고 상

용  통하여 만  느끼는 감에 한 다

[8]. 행연 에  본심리 는 공  에  

향  주었 [10,11],  사  지지   

삶, 능감  공  에 향  미쳤다[12]. 

간  생에 거처 사 ·심리  달  통하여 

과  루어지고, 에 신  삶  통합하고 

용하는 아통합  루게 다.  아통합  

과 에  계  과  루  계  

 가지고 능동  처하는 아실  통하여 

루어진다[13].   공   극

 심리  안  루고 공  에 게 다. 

아통합  루어진  신  택한 삶과 삶  

결과  하고, 과거  삶  용하  만 하 , 지

 아실  통해 미래에 한 공포 없  연 럽

게 죽  용한다. 그러나 아통합  실 한  

망에 빠지고 죽  안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다. 그

러므  아통합    아통합  낮  사람에 

비해 공   어질 가능  다[12,14]. 행

연 에  아통합감  사 지지, 사  동, 우울 

상실감 등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2,5]. 그러

므  결  에 근거한 본심리  아통

합감  공  에 향  살펴 볼 필 가 다. 

는 간  삶 에  만들어내고 공 하고 는 

양식  사  재  간  식과 동  하 , 

게   에  간  식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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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살아간다[15]. 그러므   극  

해하여 상 용 하는 역량  상생 과  

  과  다루는  는 지식, , 

태도  체 , 간 삶  질  향상시키는  필 한 

다[16]. 특  우리나라  같  빠 게 진행 는 고

사   1 가  가   사  역할  

고 상실 에 라   여가시간  보

내는  역량   삶  질에 주 한 

 고 다[17,18]. 라  감 과  등  강

는 보  시 에 어진  시간  어떻게 할 것

가는  공   한 한   

역량에 식과 필 에 하여 살펴 볼 필 가 다.

에 본 연 는  사 ·심리  변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과 공   

계  살펴보고,  변 들  공  에 미 는 향

 악하여  공   한 간 에 

료  공하고  한다.  통하여  공  

에 한 사 ·심리학  해  고, 공   

한 사 ·심리  재 프 그램개  료  

공하고  한다.

1.2 연 목

본 연 는  본심리 , 아통합감, 역

량  공  에 미 는 향  악하  함  

 한 체  목  첫째,   특 에 

 공   도  악한다. 째,  공  

,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  도  악

한다. 째,  공   본심리 , 아통

합감, 역량 간  상 계  악한다. 째,  

공  에 향  미 는  엇 지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 는  공   본심리 , 아

통합감, 역량과  계  악하  한  사

연 다. 

2.2 연  상 

본 연  상 는 2018  12월  2019  1월 

지 J도, S특별시  G 역시에 재한 16곳  합

복지 , 합 학  용하는 60  상  남

 187  상  하 , 연 상  체  

 지 애나 매, 타 신질   신체  

애가 없어 상생  가능하고, 사 통  가능하여 

내용  고 직  답할  는  연 목  해하

고 연  참여에   동  한  하 다.

본  크 는 G power 3.1 프 그램  용하여 

귀  연 에  간 과(effect size) .15, 

 α=.05, 검 (1-ß)=.90, 변  13개( 사 학

 특  9개, 본심리 , 아 체감, 역량)  한 

결과 162  나  탈락  15%  고 하여 187  

하 다. 한   187  지   답

 실하거나    거 한 23  

하고 164  하 다. 

2.3 연  도

2.3.1 공  

공  는 간   과 에  신체 , 심리 , 

사  능   고, 삶  만   상태 , 본 

연 에 는 Kim과 Shin(2005)  개 한 공   

척도  사용하 다[19].  척도는  30 항 4개 하  

 능감  느끼는 삶 13 항,  공  통

해 만 하는 삶 8 항, 간  동  삶 3 항, 

통  하는 삶 6 항  어 다. 답 주

는 ‘  그 지 않다’ 에  ‘항상 그 다’ 지 1 에  

5  가  공   도가  

미한다. 행연 에  Cronbach's alpha는 .94 었

[19], 본 연 에  Cronbach's alpha는 .92 었다.

2.3.2 본심리

본심리 는 결  (SDT)에 근거하여 

간  본  하는 보편 고 생득  

다[9]. 본 연 에 는 Ryan과 Deci가 개 한 본심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  

Jung  남  상   보 한 본심리  척

도  사용하 다[9,20].  척도는 3개 하   

(autonomy), 능감(competency), 계 (relatedness)

 각  당 6 항  18 항  어 다. 답 

주는 ‘  그 지 않다’ 에  ‘매우 그 다’ 지 1 에  

5  가  본심리  도가  

미한다. 행연 에  본심리  Cronbach's 

alpha .86 었 , 각 하  별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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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는  .71, 능감 .86, 계  .79 었고

[20], 본 연 에  Cronbach's alpha는 .85 , 각 

별   .65, 능감 .88, 계  .75 다.

2.3.3 역량

역량  다양한  들  창 하고 감상하

고, 향  하는  는 지식, , 태도   

체계  본 연 에 는 Kwak 등   상  개

한 역량 척도  사용하 다[21].  척도는 3개 하

  생  역량,  역량, 사  역량

 각  당 9 항  27 항  어 다. 

답 주는 ‘  그 지 않다’ 에  ‘매우 그 다’ 지 1

에  7 , 가  역량   

미한다. 행연 에  역량  Cronbach's alpha 

.98 었 , 각 하  별  Cronbach's alpha는 

생  역량 .95,  역량 .97, 사  역량 

.96 었 [15], 본 연 에  Cronbach's alpha는 

.97 , 각 별  생  역량 .94  역량 

.93, 사  역량 .93 었다.

2.3.4 아통합감

 아통합감  재 상 에 한 행복감, 만

감과 지나간 생에 한 용 , 신  살아  삶에 

해 평 하게 느끼는 태도  죽 에 한 용  포함

하는 포  개 ,   결과  

미한다[22]. 본 연 에 는 Kim(1989)   상

 개 한 아통합감 척도   Park(2016)  

 보 한 아통합감 척도  사용하 다[22,23].  

척도는  14 항  답  ‘  아니다’ 에  ‘매

우 그 다’ 지 1 에  5  척도  가  

아통합 식   것  미한다. 행연 에  

아통합감  Cronbach’s alpha 값  .91  나타났다. 

본 연 에  Cronbach's alpha는 .92 었다. 

2.4 료 집 

본 연 는 연  리  보하고, 연 상   

리  보 하  하여 리심 원 (IRB)

 리심  고 승 하에 연  행하 다

(1040708-201811-SB-044). 

료 집  한 연    연 상   

하여 본 연 가 2018  11월 J  S시, G 역시에 

재한 16곳  합복지 , 합 학  직  

하여 연  목  하고 해당  차에 

라 승  아,  사  계 하 다. 료 

집 간  2018  12월  2019  1월 지  사

에  1  연 보 원  해당  하여 

 용하는  상  직  연  목 , 

시간, 연  참여  과 비 지, 료는 연 목

만 사용할 것  한 후, 참여 동 에  

고,  질 지  용하여  사 시행

하 다.  답시간  25  도 었 , 

 후  답  달하 다.

2.5 료 

집  료는 SPSS/WIN 23.0 Program  용하

여  특  실  , 평균과 편차  

 특 에  공   차 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하

다. 사후검  Scheffe test  Dunnett(T3)  하

, 비   사후검  Rank cases 변  만

들어 하 다. 한 공  , 본심리 , 아

통합감, 역량 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공   변   

하 하여 다 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하 다.

3. 연 결과

3.1.1  특 에  공   차

 164  연 상   남  64 (39%), 여  

100 (61%), 60 에  69 가 113 (68.9%), 70 에

 79 가 44 (26.8%), 80  상  7 (4.3%) 었

다. 결 상태는 130 (79.3%)   가  많았고, 

나 사별  31 (18.9%), 미  3 (1.8%) 었다. 

동거가  우  거주하는 상 가 79 (48.2%), 

우 ,  함께 거주하는 상 들  45 (27.4%), 

가 25 (15.2%),  함께 거주가 15 (9.1%) 

, 는 3-4  78 (47.4%), 1-2  74

(45.1%), 5  상  12 (7.3%) 었다. 학  학

 업 상  66 (40.2%)  가  많았고, 등학  

하가 21 (12.8%)  가  낮았다. 상  87

(53.0%)  직업  었고, 한 달 용돈  71만원 상  

62 (37.8%)  가  많았고, 31만원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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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5.0%), 11만원에  30만원  39 (23.8%), 10만

원 하가 15 (9.1%), 51만원에  70만원  7 (4.3%) 

었다. 재  건강상태에 하여 140 (85.4%)  

상 가 보통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답변하

다<Table 1>. 

 특 에  공  는 연 (F=15.17, 

p=.001), 결 상태(F=34.38, p<.001), 동거가 (F=11.60, 

p<.001), 학 (F=10.13, p<.001), 직업(F=5.12, p<.001), 

한달 용돈(F=29.93, p<.001), 건강상태(F=45.52, p<.001)

에 라 미한 차 가 었다. 

사후 결과 공  도가 연 에  80  

상 그룹보다 60  상 그룹 , 결 상태에 라 미 과 

사별 나  그룹  결  그룹보다  낮았고, 동거가

에 라 우 , 우  가 함께 거주하는 그룹

 ,  함께 거주하는 그룹보다 았다. 학 에

는 · 학  업 그룹보다 고등학  학  업 상 그

룹   았 , 한 달 용돈  10만원 하 그룹보다 71만

원 상 그룹 ,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답변한 그룹  

타 그룹에 비해 공   도가  았다. Table 1

3.1.2 공  , 본심리 , 아통합감, 역

     량  도. 

Categories n(%)
Successful aging

M±SD F/t(p)

Gender
Male 64(39) 110.20±19.18

0.66(.506)
Female 100(61) 108.05±20.78

Age(yr)

60-69a 113(68.9) 113.13±20.37

†15.17(.001) 

**a>c
70 -79b 44(26.8) 100.159±15.62

≧80c 7(4.3) 94.71±19.73

Marital status

Singlea 3(1.8) 88.00±4.35

†34.38(<.001)

**a,c<b
Marriedb 130(79.3) 113.600±18.55

Divorce or Bereavement)c 31(18.9) 91.16±16.09

Living type

Alonea 25(15.2) 95.80±21.09

11.60(<.001)

*a,d<b,c

With spouseb 79(48.2) 110.48±17.34

With spouse & offspringc 45(27.5) 118.33±19.90

With offspringd 15(9.1) 94.00±14.07

Number of children

1-2a 74(45.1) 111.00±22.34

1.56(.213)3-4b 78(47.6) 108.21±17.65

≧5c 12(7.3) 100.25±20.14

Education

≤ Elementarya 21(12.8) 96.33±19.25

10.13(<.001)

*a,b<c,d

Middle schoolb 33(20.1) 98.75±16.00

High schoolc 44(26.8) 111.43±19.50

≥ Colleged 66(40.2) 116.25±19.06

Job
Havea 87(53.0) 115.94±17.76

5.12(<.001)
Not haveb 77(47.0) 100.92±19.80

Allowance (10.000)

≤10a 15(9.1) 92.46±14.93

†29.93(<.001) 

*a<e

11-30b 39(23.8) 98.46±18.66

31-50c 41(25.0) 112.04±18.50

51-70d 7(4.3) 111.42±16.82

≥71e 62(37.8) 117.04±18.79

Health status

Not very healthya 4(2.4) 94.50±9.11

†45.52(<.001)

*a,b,c,d<e

Unhealthyb 20(12.2) 92.10±17.32

Averagec 77(47.0) 107.80±17.61

Healthyd 45(27.4) 108.84±17.77

Very healthye 18(11.0) 135.50±14.22

†:Nonparametric test: Kruscal-wallis test,     * Post-hoc: Scheffe test      ** Post-hoc: Dunnett(T3)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Table 1. Difference in Successful Ag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in Elderly (n=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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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는  150  비 평균 108.89±20.14

, 본심리 는  90  비 평균 61.92±8.52

아통합감   70  비 평균50.71±8.93 , 

역량  189  비 121.09±32.40  간 상 

었다. 본심리  각 하 주는 각각  30  

비  21.97±3.72 , 능감 21.14±4.31 , 계

 22.44±3.46  간 상 었다. Table 2

3.1.3 공  , 본심리 , 아통합감, 역

      량 간  상 계

공  는 본심리 (r=.662, p<.001), 아통

합감(r=.791, p<.001), 역량(r=.780, p<.001)과 양

 상 계가 었고, 본심리 는 아통합 (r=.701, 

p<.001), 역량(r=.607, p<.001)과 양  상 계가 

었 , 아통합  역량(r=.748, p<.001)과 양  상

계가 었다. 본심리  하    

공  (r=.218, p=.005), 아통합감(r=.291, p<.001)과 

양  상 계가 었고, 능감  공  (r=.665, 

p<.001) 아통합감(r=.686, p<.001), 역량(r=.699, 

p<.001)과 계  공  (r=.641, p<.001), 아

통합감(r=.667, p<.001), 역량(r=.548, p<.001)과 

양  상 계가 었다. Table3

3.1.4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  공  

      에 미 는 향

귀  실시하  에 다 공 , 독립 , 규

, 등 산  건  검 하 다. 다 공  검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347∼.550  0.1 상

, 산 창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역시 1.819∼2.885  10  지 않아  다 공  

 하 다. 한 차  상 (독립 )  검

한 결과 Dubin Watson통계량  1.832  2에 가 워 

상  없는 것  었 , 차  결과 

 차  가 -2.583∼2983  등 산  만

하 고, 규 (normality)도 었다. 

단계  다 귀 결과  통계  미 하

(F=138.501, p<.001).  공  에 하여 

71.1%   보 다.  공  에 향  

미 는  역량(β=.410, p<.001), 아통합

(β=.372, p<.001), 계 (β=.168, p=.003) 었다.

Variable 
Possible 
Range

Minimum-
Maximun

M±SD

Successful aging 30-150 57-150 108.89±20.14

BPN 18-90 43-85 61.92±8.52

   autonomy 6-30 12-30 21.97±3.72

   competency 6-30 12-30 21.14±4.31

   relatedness 6-30 15-30 22.44±3.46

Ego-integrity 14-70 30-70 50.71±8.93

Cultural competence 27-189 38-189 121.09±32.40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Table 2.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in Elderly   

(n=164)

Variable
Successful Aging BPN autonomy competency relatedness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uccessful aging 1

BPN .652(<.001) 1

  autonomy .218(.005) .676(<.001) 1

  competency .665(<.001) .795(<.001) .206(.008) 1

  relatedness .641(<.001) .866(<.001) .445(<.001) .610(<.001) 1

Ego-integrity .791(<.001) .701(<.001) .291(<.001) .686(<.001) .667(<.001) 1

Cultural competence .780(<.001) .607(<.001) .140(.075) .699(<.001) .548(<.001) .748(<.001) 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Other Variables in Elderly       (n=164)

Variable B SE β t p R² F/(p)

Constant 13.593 5.787 2.349 .020

.722
138.501
〈.001

Cultural
ompetence

0.255 0.039 .410 6.507 〈.001

Ego
-integrity

0.839 0.160 .372 5.256 〈.001

Relatedness 0.974 0.327 .168 2.981 .003

Adj R²= .717

Table 4. Variables Predicting Successful Aging in Elderly  

    (n=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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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   특   공   미한 차

 보  변 는 연 , 결 상태, 동거가  태, 학 , 

직업, 한 달 용돈, 건강상태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행연 에  공  에 향  미 는  연

, 도, 직업, 결 상태, 건강상태, 동거가  태

 나타난 결과   사한 결과 다[11,24,25]. 한 

사후  결과 70 보다 60 에 , 결 하여 우 나 

우  가 함께 거주하는 그룹에 , 고등학  

학  상 그룹에 , 한 달 용돈  십만원 하보다 71만

원 상  건강상태가 매우 다고 답변한 그룹  

공  가 하게  았  것   고 

직업  , 경  안 고, 결 하여  

우  지지  아 심리  안 감   

 생각 다.

그러나 본 연 에  연 , 결 상태, 동거가  태, 

학 , 직업, 한 달 용돈, 건강상태에 라 공   

미한 차 가 었  것과 달리 동 한 도  

 특  사용한 Nam과 Cho(2018)  연 에 는 

학 과 건강상태만 공  에 미한 차 가 었

다[11]. 는 동 한 도   특 라 할지라

도 각 연 마다 상  편  하여 상 들  처

해 는 사 ·  건과 변  간  과가 다  

 단 다[7,11].

특  본 연  Nam과 Cho(2018) 연  간   

특 에  연 상  비  해 보  결 상태, 

동거가  태 등에  행연 는 결  110 (82.7%), 

우 나, 우  가 함께 거주가 107 (80.5%)

었고, 본 연 에 는 결  130 (79.3%), 우 나 

우  가 함께 거주가 124 (75.36%)  사한 

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 에  행연  연

상   60-69 가 49 (36.8%), 70-79 가 73

(54.9%)   본 연 에 는 60-69 가 113

(68.9%), 70-79 가 44 (26.8%)  연 별 에

 본 연 는 행연  큰 차 가 었다. 직업  

에 도 행연 에  31 (23.3%)  직업  었고, 

102 (76.7%)  없었 나, 본 연 에 는 87 (53%)  

직업  었고, 77 (47%)  없었다. 는 결 상태나 

동거가  경  사하 라도 연 과 직업 에 

라 공   도가 다   어, 연 과 직업  

에  공  에 향  미   는 사 · 심리, 

  변 에 한 복연 가 필 함  나타내고 

다. 한 본 연 가 도  도시  지역   

지역  포함하여 상  편  한  행연 는 

지역   지역에  연 상  편  하여 연

상 가 처해 는 사 ·  건  상  하  

 단 다. 그러므  후 후 연  통하여 사 ·심

리,   변  하여 연 상   

하거나 생변  한 복연 가 필 하다.

본 연 에  공  는 본심리 , 아통합감

과  상 계가 었다. 는 공  에 , 

능감, 계  본심리  아통합감   

향  미 다는 행연  하는 결과 [10,11,25], 

사 지지,  삶, 능감  공  에 

향  미쳤다는 연  사한 결과 다[3,7,12]. 결

  본심리 는 간  본  하는 보

편 고 생득   간  행동과 도에 한 

결  든 간  가지고 는 본심리  충 에 

해 어난다[11,26]. 개  본심리  만 에 라 

 압 에 강 지 않고  택과 결 에 

라 신  행동  결 하는 내재  동 가 , 내

재  동 는 사람과 경과  상 용  통하여 진

거나 해 다[9,11].

라   과 에   본심리  만  

신  삶에 한 결 과 그 결 에 한 공  

과 용  과  통하여 삶  질과 심리  안 감에 

향  주고, 삶  질과 심리  안 감  가는 내재  동

에 근거한 삶  목  하여 사 ‧심리  건강, 

과 , 주  만  경험과 아실  한 

결  행동  진시켜 공  삶에 게 한다

[3,8,11,27].

한  아통합감  생  살  사 ·심리  

변  등에 한 공   신  살아  삶에 

한 용과 만 함  죽   용하고 다

리는 심리  안  상태 다[13].  사 ·심리  

달과업  아통합과 에    신과 사 에 

한 결 과 그 결 에 한 공  과 용  

과 에  지  과  통해 공  에 

게 다[11,13,28].

그러므   공   돕  해 는 심리  

에  , 능감, 계  본심리 충  

지원하여  결  고,  아통합

 과 에  결 에 한 공  과 용과  

통하여 지  과  루도  도 주는 것  

하다.  해 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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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능감, 계  본심리  만 과 아

통함감  가시킬  는 사  심리  지원체계  

 프 그램 개  필 하다. 

본 연 결과 공   역량   상 계

가 었는  는 역량   삶  질  가

하고, 여가 동  만   삶  행복감과 공  

 도가 았다는 행연   하는 결과

다[18,29]. 는 사 원들  집단  공 하  

랜 역사  통해 학습  결과  루어지는  행동

양식, 지식, 가 , 도 , ,  등 사 생  양식 체

다. 역량    건강한 생 양식과 생

 하고 사  계망  계 단  극복

하여 심미   충 한다[30,31]. 라   

 역량  간다운 삶  하  한 다양한 심리

, 신체 , 사 , 지      아 

감  여주어 공  에 게 한다[15,32].

그러므   에   공   돕  

해 는 들  다양한 프 그램에 참여하여, 

역량  는 것  하다.  해 는  

역량 강  한 보건 료, , 심리, 사 복지 등 

다양한 학  에  평생  태    

프 그램  개 과 사  생할양식 에 걸쳐 연계  

책과  프 그램 개  필 하다.

본 연 에   공  에 향  미 는 변

 역량(β=.410, p<.001), 아통합 (β=.372, 

p<.001), 계 (β=.168, p=.003)   공  

 71.7% 하 다. 는 행연 에  본심리

 하  변  , 능감, 계   계  

공  에 미한  공  가 1

단  가할  마다 계  0.18 만큼 하 다는 연

결과 도 사한 결과 다[11]. 는 한   가

과  등 타 과  계  통해  신  재 미

 심리  안 감  찾는 경향  강하고,  한 사

 지  역할  변  등 다차원  에 변

가  에  러싼 사  경과 상 용  

통하여 향  미 고 사  향    

단 다[11,33]. 

5. 결

본 연 는  지각하는 사 ·심리  변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과 공   간  

계  악하고,  공  에 향  미 는 

사 ·심리  변  알아보  한  사연

다. 본 연 결과  공  는 본심리 , 

아통합감, 역량과 양  상 계가 었고, 본심

리 는 아통합 , 역량과 양  상 계가, 아

통합  역량과 양  상 계가 었다. 한 단계

 다 귀 결과  통계  미 하

(F=138.501, p<.001).  공  에 하여 

71.1%   보 , 공  에 가  큰 

향   변 는 역량, 아통합감, 계  었다.

본 연 는  공   결   

 하 , 결  에 근거하여 사

·심리  과 역량 개 에   공  

에 향  미 는 과  악하 다는 것에 

가 다. 라   역량, 아통합감과 

계  진  통하여 공  에  해 는 평

생 에 한 사 ·심리  지원체계 립과  

프 그램 개  필 하다. 

에 후연  하여 첫째.  공   

한 사 ·심리   변  하여 연 별 차

 검 하고, 연 상   하거나 생변

 한 복연  언한다. 째, 역량 강

 해  평생  통해 사 생할양식 에 걸쳐 

연계   책과  프 그램 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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